
가정에서 함께하는 흡연예방 교육 

학부모님,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. 
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지정한 「세계 금연의 날」입니다. 청소년들은 호기심에, 친구
들과 친해지려고,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, 멋있어 보이려고, 부모님의 영향 등 다양한 이유로 흡연을 시
작합니다. 하지만 청소년기는 세포나 조직 등이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성인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
있습니다. 
  본교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흡연 예방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
학생들이 흡연의 위해성을 알고 평생 금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
기 바랍니다.

    ☞ 뒷면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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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담배(electronic cigarette)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이나 
니코틴 용액을 배터리로 가열하여 증기로 마시는 전자 
기구입니다. 2세대, 3세대 전자담배는 개인의 선호도에 맞춰 
흡입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, 최근에는 ‘personal 
vaporizer’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

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
전 세계 및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전자담배의 액상 및 기체 성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, 
전자담배 액상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, 아세트알데하이드,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 
검출되었으며, “수증기”로 홍보되었던 배출물은 수증기가 아닌 액상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을 포함한 에
어로졸(aerosol)로 확인되었습니다. 한편,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어 니코틴 의존의 문제는 
지속되며,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

전자담배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와 그 진실
✓ 오해 3위: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?
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된 담배입니다.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
다.
✓ 오해 2위: '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' 
전자담배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트 외에도 다향의 발암물질과 독성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
다. 전자담배의 연기도 유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에도 잠재
적인 위험이 됩니다.
✓ 오해 1위: '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된다'
전자담배는 1회 이용시 정해진 니코틴 흡연량이 없어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 
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코틴이 과다흡수되어 오히려 니코틴 
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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